
- 1 -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3. 27.(수) 배포 시 배포 2024. 3. 27.(수)

사과 생산량 향후 안정세 되찾을 전망,
사과 재배면적은 2002년 이후 지속 증가세

< 보도 주요 내용 >

  3월 26일(화)자 서울경제 ｢이대로는 사과값 또 오른다｣ 박철범 칼럼에서 

“❶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고 장기적으로 사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과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❷ 일본이 요청한 수입에 대한 검역 분석이 

8단계 중 5단계에서 중단됐고 미국 등의 수입 요청에 대한 검역 분석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❸ 수입 시기를 다변화한 포도의 경우 국내 

작황이 좋지 않아도 수입으로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이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생산량은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20년 및 ‘23년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3년 생산량이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취지는 

식물 수입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내 작물재배 환경 및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3년 33,789ha까지 증가

하였으며, 최근 강원, 전북 산간지 등을 중심으로 면적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 사과 재배면적 : (’92) 52,985ha → (‘02) 26,163 → (’08) 30,006 → (‘23) 33,789

          생산량 : (평년) 491천톤 (’15) 583 → (‘19) 535 → (’22) 566 → (‘23) 3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농업전망에 따르면 ‘33년 예상 생산량은 

485천톤으로 최근 5년(’19~‘23년) 평균 생산량 487천톤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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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일본산 사과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중단한 것이 아니며, 양국간 협의를 

통해 타 품목의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우선 진행되고 있고 미국산 사과도 

2단계를 완료하고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11개 국가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병해충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 취지는 식물 수입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내 작물재배 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❸포도 수입 이후에도 농산물의 특성상 국내 가격은 산지(국내, 해외) 

작황, 품질 수준, 소비자 선호 등에 따라 변동되고, 수입포도 가격도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포도 품종별 연평균 소비자가격(출처 : aT KAMIS, 단위: 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샤인머스캣(2kg) 36,654 38,818 36,525 37,611 26,713

캠벨(1kg) 5,446 6,304 8,080 - 11,687

거봉(2kg) 14,131 19,441 20,320 - 28,353

MBA(1kg) 4,421 6,202 6,390 5,934 7,413

레드글로브 칠레(1kg) - 7,479 7,893 9,827 8,290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251)

원예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홍근훈 (044-201-2260)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경희 (044-201-2071)

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현 (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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